
이강소 1989―2009전을 기획하며 

김용대 

〈이강소 1989一2009〉전은 한국현대미술의 최전선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있는 이강소의 회화작

업을 집중조명하는 기획입니다.  

갤러리현대에서는 1989년부터 2009년에 이르는 시대적 흐름의 회화작업을, 파주 헤이리의 공간퍼

플에서는 2009년 신작을 중심으로 하는 회화작업과 분황사를 주제로 한 설치작업등 100여 접을 

선보입니다.  

한국현대미술의 태동기 1970년대부터 이강소는 회화, 판화, 입체, 비디오, 퍼포먼스 등 장르를 넘

나드는 다양한 작업을 실험하였으며, 특히 1975년 파리비엔날레에서 전시장 수위의 집 닭을 빌려

와 화제가 되였던 ‘닭 퍼포먼스를 비롯한 설치작업은 한국현대미술의 새로운 장을 여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전위적인 작업들은 1960년대 후반 일본의 모노하, 이태리의 아르테 포베라, 미국의 

미니멀리즘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국의 개념미술로 이름지을 수 있는 미술사적인 계기가 되였

습니다.  

그의 40여년의 화력에서, 1985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최근까지의 작업은 주로 평면작업에 집중한 

시기로 볼 수 있는데, 이 시기의 회화작업은 한국 특유의 표현적 회화의 한 가능성을 넓혔으며 

현대미술의 중요한 화두인 ‘이미지와 실재의 관계를 해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시기 그의 작업에 등장하는 오리, 배, 집 등은 이미지의 원래의 뜻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자체의 독자적인 실재’(이 일)를 만들어내는 인식의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이처럼 고정된 정의를 거

부하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전하는 그의 창의적 프로세스속에서, 우리는 미지의 세계를 만날 수 

있으며 ‘상상적 실재'(이 일)를 하나씩 만들어 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태도를 기저로 이미지와 실재라는 이중구조를 뛰어넘어, 단순 · 소박

한 세계를 만들어 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곳에는 어떠한 과정도 의도적인 것이 아니며 그곳

에 존재하는 어떤 이미지에도 구속당하지 않는, 자유로운 상상과 무한한 가능성만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의 작업들은 미술의 다양한 영역을 압축하고 순화시키게 되였습니다. 동

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 이미지와 실재, 특수와 일반, 개념과 지각 등 이중적인 요소들을 하나의 

화면에 공존시키면서 오직 ‘자유로운 프로세스’로 환원시킵니다. 그곳에 등장하는 이미지와 실재 

사이의 끝없는 갈등과 압력 속에서도 그는 회화적인 화해 행위를 통해 ‘즐거운 장소성’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미지와 이미지의 부정 사이에서, 오히려 신선한 ‘파동 wave’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길들여진 이

미지가 아닌, 그린다는 행위와 방법 그 자체로서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그 행위를 객관화시키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이미지와 다른, 그러나 그 이미지를 떠나지 않는, 순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의 뛰어난 운필의 속도감이나 기교마저도 겸손함과 소박함을 통한 하나의 도

구로 사용되는 ‘허 emptiness’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가장 격정적인 순간에도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비움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이 기획은 이강소의 40여년의 화업 중, 가장 밀도있는 1989년부터 2009년까지의 회화작

업과 2009년의 〈분황사 탬플〉의 설치작업을 통해서 본성의 참모습을 드러내고, 혼성과 혼돈의 시

대에 하나의 예술적 제안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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